
   담임목사 (Lead Pastor) : 이웅기 (Woongki Lee)  ☎ 443-396-3097 (목사관)  

교   회: 14135 Burntwoods Road, Glenwood, MD 21738 
  (c/o Burntwoods Church) 

홈페이지:  http://mdhopechurch.org 

주일설교 영상(youtube):  http://goo.gl/numaZS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이나 처음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친교실로 가셔

서 목사님,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1. 2025년 교회표어(2025 Vision Statement)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시편 27:8), "Let us seek 

the face of God!” (Psalm 27:8) —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임재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환영합니다! (Welcome!) 담임목사 휴가로 오늘2부 예배에 오광복 목사님(가족성장 상담센터 소장)

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 수요저녁예배(Wednesday Evening Worship)  담임목사 휴가로 이번 주 수요저녁예배(8/20)은 쉽니

다. 

4. 성경공부(Bible Study)  영적으로 부흥하는 소그룹을 준비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5. EM/유쓰 기도요청(Pray for EM and Youth Ministry)  EM과 유쓰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심방요청(Request for Pastor's Visit)  목사님의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 심방팀에 연락주시

기를 바랍니다. (문의: 송명희 집사 301-613-0337) 

7. 지난 주일 예배통계(Last Week’s Statistics):    

8/10 주일예배 출석합계: 27명(1부2, 2부19, 유쓰4, 유아2) 헌금합계: $980.00 

 

◈ 교우동정 및 중보기도   —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강무줄 권사: 수술 후 회복 

2. 박정숙 권사: 간과 담낭 감염 부위 회복과 다리 통증 회복 

3. 이고은 

4. 박성아 집사: 앨라배마 체류, 리엘의 건강한 성장 

5. 제시카: 손과 목이 떨리는 증상 

 

2025년 8월 17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시편 27:8)  

"Let us seek the face of God!” (Psalm 27:8) 

2025년 교회표어 성구(2025 Vision Scripture Verse):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시편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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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메모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7:7) 

•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 성도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소서 

•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 EM, YM 예배가 부흥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

서  

•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 학업 성취, 취업, 성실한 직장생활, 좋은 친구, 결혼 등등 
8/24/25 

예배순서 

담당자 

 대표기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위원 

장년, EM/유쓰 예배 대면예배 오후1:30 / 라이브스트리밍 오전8:00 

2부 대면예배 소병전 안수집사 교독 / 다같이 TBD 

1:30pm 8:00am   

주일예배 순서 
Sunday Worship Program 

  인도(Presider): 소병전 안수집사 

[* 일어섭니다/Please stand.]  Deacon Byung John SOH 

광고 Announcements ........................................................................ Presider 인도자 

경배와 찬양 Worship & Praise ........................................................ All Together 다같이 

묵도 Opening Prayer* ........................................................................ Presider 인도자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35번(시편 84편)..................................... 다같이 
 No. 35: Psalm 84 All Together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All Together 다같이 

대표기도 Prayer .............................................................................한명우 안수집사                      
                                                                                          Deacon Caleb John HAN  

찬양 Hymn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통36)...........................다같이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All Together 

헌금봉헌 Offertory* ..................................................................................... 다같이 
  All Togeth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디모데후서(2 Timothy) 4:8~18.....................교독/다같이 
 Response Reading/Together 

말씀선포 Message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오광복 목사 
                                     

헌신의 찬송 Hymn...............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통 342)............................다같이 
                                                          Simply Trusting Every day All Together 

축도 Benediction* .................................................................................오광복 목사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지난 주 설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행 14:1-7)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을 돌로 치려는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선택했고, 이는 

그들 자신의 성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 갈등과 분쟁, 

심지어 가족 간의 오해와 거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어떤 이는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능력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현장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이는 비겁함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불이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를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야말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원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